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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riving inferences from facial appearance is called face-ism. In particular, people make rapid and

accurate inferences about the targets' character based on their appearance. Over the last 15 years,

the effects of a leader's facial appearance have been vigorously studied in the domain of psychology

and leadership research worldwide. Previous studies suggest that facial appearance significantly 

predicts leader selection, thus leading more competent, dominant, trustworthy, and attractive 

individuals to be selected as leaders. Further, they indicate that this relationship depends on the 

circumstances (i.e., wartime and time of peace). The current study reviewed recent research on 

face-ism and leadership, while discussing the factors of the face effects, the main method, findings,

limitations, and future directions of the research. Finally, the authors discussed the implications of

face-ism in the field of military lead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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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960년 9월 26일은 미국 역사상 최초로 대통령 후보자 토론회가 TV로 중계된 날로 기록된다.1) 

당시 대통령 후보자는 리처드 닉슨(Richard M. Nixon)과 존 케네디(John F. Kennedy)였다. 시장 

조사 회사인 Sindlinger & Company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대통령 토론회를 라디오로 들은 사람들

은 토론의 승리자로 닉슨을 선택했으나, TV로 시청한 사람들은 케네디를 선택하는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다(Gidlow, 2014).2) 당시, 닉슨은 케네디보다 사회 이슈에 대해 더 많은 경험과 지식이 있음

에도 불구하고, TV에서 보인 그의 외모는 창백하고 아파 보이며 단정하지 못한 데 반해, 케네디는 

젊고 건강하며 침착해 보인 것으로 평가받았다(Gidlow, 2014). 결국, 케네디는 닉슨과의 경쟁에서 

승리하며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이는 리더 선택 과정에서 외모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사

례로 여겨진다(Little, 2014; Gomulya et al., 2017). 

리더십 연구의 주요 주제가 리더 선택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Vardiman et al., 2006), 리더십 

연구에 있어서 어떤 리더 외모가 선호되는지, 그리고 특정 외모가 어떤 조건과 환경에서 선호되거

나 혹은 되지 않는지 연구될 필요성을 시사한다. 최근 약 15년 동안, 심리학 및 리더십 연구 분야에

서 리더 외모(face 혹은 facial appearance)3)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특히, 미국 상⋅하

원 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 중, 당선자와 차점자(runner-up)에 대한 외모 평가값이 실제 선거 

결과를 예측함을 밝힌 논문이 저명 학술지에 게재되면서(Todorov et al., 2005), 리더 외모 연구가 

본격적으로 증대되었다. 특히, 주로 어떠한 외모적 특성을 지닌 사람들이 리더로 선호되거나 선발

되는가(리더 선택)에 초점을 둔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다(Antonakis & Eubanks, 2017; 

Poutvaara, 2014).4)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유능하고, 지배적이고, 신뢰롭고, 매력적인 외모적 특성을 지닌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리더로 선택되거나 선호되는 경향성이 강했으며, 특히 리더를 선택하는 

상황적 맥락이 리더의 외모적 특성과 리더 선택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리더 외모와 리더 선택(선호도)의 관계를 밝힌 선행연구들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군 

리더십 분야에서 리더 외모 연구가 가질 수 있는 함의점을 탐색적으로 논의하는 데 목적을 두고 

실시되었다. 우선, 리더 외모 효과가 나타나는 이유에 관해 논의하고 선행연구들이 사용한 구체적

인 연구 방법, 연구 결과,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을 체계적으로 제시했다. 끝으로 결론 및 제언 

1) 이 날, 사람들은 대통령 후보 토론회를 라디오로 듣거나 TV로 시청했다. 그 이전까지는 대통령 토론회를 라디오를 

통해서만 들을 수 있었다. 

2) Sindlinger & Company의 통계자료는 통계적인 오류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었으나 이후, 사회과학 기반의 연구를 통해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Druckman, 2003). 

3) 연구자들은 face와 facial appearance의 용어를 혼용하고 있다. 

4) 리더 선택 이외에 리더 성공 혹은 효과성이 리더 외모와 어떻게 연관되는가에 관한 연구도 다수 진행되어 왔으나, 

본 연구에서는 리더 선택에 초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하였다. 



Face-ism and military leadership / Xyle Ku⋅Seungju Hyun⋅Jaewon Ko  163

부분에서는, 군 리더십 분야에서 리더 외모 연구가 가질 수 있는 함의점을 전⋅평시 선호되는 리더 

외모의 차이 및 군 인사에서 외모가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Ⅱ. 페이시즘과 그 효과의 이유 

‘누구를 리더로 선택할 것인가’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 중 하나로 여겨진다(Van 

Vugt & Grabo, 2015).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연구들이 리더 후보자들의 외모적 특성이 사람들

의 리더 선택 과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보고하고 있다(Bastardoz & Van Vugt, 2019; 

Poutvaara, 2014; Van Vugt & Grabo, 2015).5) 사람들은 리더 후보자들의 외모를 통해 신속하게 누

가 가장 리더다운지 혹은 누가 가장 리더로 적합한지에 관한 판단을 내린다는 것이다.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대상의 외모를 대상의 성격을 알려주는 중요한 창구로 인식하며(Hassin & 

Trope, 2000; Todorov et al., 2015), 대상의 특성 평가 시 외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Sacco & 

Brown, 2018). 예를 들어, 사람들은 대상의 성격(Little & Perrett, 2007), 나이(George & Hole, 

2000), 사회 계층(Bjornsdottir & Rule, 2017), 경계선 성격 장애(Daros et al., 2016), 성적 지향성

(Rule & Alaei, 2016) 그리고 유아의 성별(Tskhay & Rule, 2016) 등을 외모만을 통해 정확하게 인

식한다. Little과 Perrett(2007)의 연구에서 피험자들에게 특정한 특성(외향성, 성실성 등)을 나타내

는 합성 사진(composite image)을 제시하고 사진 속 대상의 성격을 추측하게 했는데, 우연 수준 이

상으로 합성 사진이 나타내는 외향성과 성실성의 특성(성격)을 정확하게 맞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사람들이 대상의 외모를 통해 대상의 특성을 추론하는 경향성을 ‘페이시즘(face-ism)’이

라 한다(Olivola et al., 2014). Willis와 Todorov(2006)는 어떤 대상의 사진을 0.1초 동안 제시했을 

때 피험자들이 사진으로부터 평가한 특성(유능함, 신뢰성, 공격성 등)값과 시간제한 없이 사진을 제

시했을 때 사진으로부터 평가한 특성 값이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임을 밝혔다. 후속 연구에 따르

면, 외모로부터 대상의 특성을 추론하는 것은 0.033초면 충분한 것으로 밝혀졌다(Todorov et al., 

2009). 이처럼 페이시즘 현상은 외모만을 통해, 빠르고 비교적 정확하게 대상의 특성을 평가하는 사

람들의 경향성을 나타낸다.

페이시즘은 학습에 의한 결과라기보다는 인간의 선천적이고 보편적인 능력인 것으로 보인다

(Antonakis & Dalgas, 2009; Cogsdill et al., 2014). 2002년 프랑스 의회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5) 리더 외모는 리더 선택 시 사용되는 추단 중 하나이며, 리더의 성별, 키, 목소리 등 다양한 비언어적 요소들도 리더 

선택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Van Vugt & Ahuja, 2010). 예를 들어, 키가 클수록(Elgar, 2016; Lindqvist, 

2012), 저음의 목소리를 가질수록(Anderson & Klofstad, 2012; Klofstad et al., 2012; Tigue et al., 2012). 리더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다른 비언어적 요소들에 대한 논의는 제외하고, 리더의 외모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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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을 사용한 Antonakis와 Dalgas(2008)의 연구가 이를 뒷받침한다. 연구자들은 피험자들에게 사

진 속 후보자들의 유능함의 정도를 외모만을 통해 평가하도록 했는데, 5세에서 13세 사이의 어린이

들과 어른들의 평가가 통계적으로 차이가 나지 않았으며, 평가값이 선거 결과를 유의하게 예측했

다. 또한, 대상의 외모를 통해 특정한 특성을 추론하는 경향성은 응답자들이 동양 문화권에 속하는

지 아니면 서양 문화권에 속하는지에 따른 영향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Rule과 

그의 동료들(2010)은 일본인과 미국인 피험자들에게 일본 및 미국 정치인들의 사진을 제시하고 그

들의 외모적 지배성, 성숙성, 호감도, 신뢰성 등의 특성에 대해 평가하게 하였는데, 일본인과 미국

인들의 평가값은 통계적으로 차이가 나지 않았다.

Van Vugt와 Grabo(2015)는 페이시즘의 경향성을 진화 수반성 가설(Evolutionary-Contingency 

Hypothesis)로 설명한다. 이들은 인류의 진화 과정에서 누구를 리더로 선발하고 따를 것인가는 개

인과 집단의 생존과 직결되는 중요한 선택이었을 것으로 가정한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의 기반이 

되었던 것이 외모와 같은 비언어적 단서였을 것으로 추정한다(Bastardoz & Van Vugt, 2019; 

Grabo & Van Vugt, 2018). 그 이유는 이러한 비언어적 단서 외에는 리더로서의 자질을 평가하는 

데 근거로 삼을 만한 합리적 단서들이 부족했기 때문이다(Van Vugt & Ahuja, 2010). 따라서 먼 

과거6)에는 외모를 포함한 비언어적 단서들이 리더 선택에 있어 중요한 단서로 사용되었을 것이며, 

이러한 비언어적 단서를 사용하는 경향성이 그 효용성과 관계없이 지금도 남아 있는 것으로 평가

한다(Grabo & Van Vugt, 2018; Poutvaara, 2014). 사람들에게는 특정한 외모적 특성을 지닌 사람

에 대해 ‘리더다운(leader-like)’ 사람이라고 판단하는 심리 과정이 내재되어 있으며(Antonakis & 

Eubanks, 2017; Bastardoz & Van Vugt, 2019; Little & Roberts, 2012; Petersen, & Aarøe, 2012; 

Re & Rule, 2015; 2017; Van Vugt & Grabo, 2015), 이는 ‘가장 매력적인 혹은 가장 유능해 보이는 

외모를 가진 사람을 찾아서 따라라’와 같이 추단을 사용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으로 여겨진다

(Spisak et al., 2014). 

Ⅲ. 주요 연구방식

연구 방식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우선 연구자들은 연구 가설에 따라 피험자들에게 다양한 리더 

사진들을 제시한다. 이후, 피험자들에게 외모만을 통해 대상의 여러 특성들을 추론하여 평가하게 

한다. 그리고 피험자들의 리더 외모 평정치를 연구 목적에 따라 대상에 대한 선호도, 실제 리더의 

지위, 리더 선발 여부, 선발 시 득표 비율 혹은 득표 수(정치인과 같이 투표를 통해 리더로 선발이 

되는 경우)와의 관계를 분석한다. 연구에 따라, 피험자들의 평정치와 가상의 투표에 대한 의도와의 

6) 먼 과거는 비교적 소규모의 유전적으로 연계된 사람들이 종족을 이루어 생활했던 진화적 적응의 환경(environmental 

of evolutionary adaptation, EEA)을 나타낸다(Forsyth,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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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분석하기도 한다. 

3.1 자극: 리더 사진 

리더 사진의 경우, 주로 특정 국가에서 특정 연도에 실시된 대통령, 주지사, 상⋅하원 의원, 국회

의원 선거 등 정치적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실제 사진이 사용되는 경우가 가장 많다(한국: Na 

et al., 2015; 독일: Rosar et al., 2008; 미국: Ballew & Todorov, 2007; Olivola & Todorov, 2010; 

Rule et al., 2010; Todorov et al., 2005; 불가리아: Sussman et al., 2013; 브라질과 멕시코: Lawson 

et al., 2010; 일본: Rule et al., 2010; 스위스: Lutz, 2010; 아일랜드: Buckley et al., 2007; 영국: 

Banducci et al., 2008; 이탈리아: Castelli et al., 2009; 캐나다: Rule & Ambady, 2010; 프랑스: 

Antonakis & Dalgas, 2009; 핀란드: Berggren et al., 2010; Poutvaara, Jordahl, & Berggren, 2009).7) 

연구의 목적상 실제 사진이 아닌 특정한 소프트웨어를 통해 제작한 얼굴의 이미지를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Little, 2014; Little et al., 2012; Re et al., 2013; Spisak, Dekker et al., 2012; Spisak, 

Homan et al. 2012). 예를 들어, Little과 그의 동료들(2007)은 조지 부시(George Bush)와 존 케리

(John Kerry) 사진을 중성 얼굴 이미지로 변환하여 연구에 사용한 바 있다.

3.2 리더 사진의 변경 및 통제 

실제 리더 사진들이 연구에 사용되는 경우, 사진 자극 간의 질적 차이를 최소화한다. 예를 들어, 

사진의 밝기, 배경 및 사진 속 대상과 배경의 비율을 동일하게 맞추며, 색상은 회색음영으로 수정하

여 사용한다. 사진은 무작위 순서로 제시되며, 2명의 사진이 같이 제시되는 경우에는 좌⋅우가 무

작위로 바뀌어 제시된다. 사진 속의 대상은 외모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얼굴 표정과 

정서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Trichas et al., 2017), 별도의 피험자들에게 사진 속 대상의 정서 표

현에 관해 응답하도록 하고, 이 평정치를 분석 간 통제하는 경우가 많다(Rule & Ambady, 2008; 

2009; Re & Rule, 2016a). 예를 들어, Re와 Rule(2016a)은 사진 속 리더들의 정서 표현을 7점 척도

(1=중성적인, 4=행복한, 7=매우 행복한)로 응답하게 하였으며, 이 평정치를 분석 간 통제하였다.

7) 정치인들의 사진이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 다른 분야에 비해 정치적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들의 투표 행위에 영향을 

주는 변수 중 하나로 리더의 외모가 많이 제시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Little & Roberts, 2012). 또한, 공공 기관 

및 기업과 같은 대부분의 집단에서 상향식의 리더 선발(하급자가 리더를 선발) 방식보다 하향식의 리더 선발(상부에서 

리더를 선발)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는 점도 그 이유로 제시될 수 있다(Van Vugt & Ahuja,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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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사진 평정 방식

연구자들은 피험자들에게 사진만 제시하고, 일반적으로 사진 속 대상의 신분, 연령 등 대상과 관

련된 어떠한 정보도 알려주지 않는다. 피험자들은 대상의 외모만을 통해 대상의 특성을 추론하여 

평가한다. 평가하는 특성은 주로 대상의 유능함, 지배성, 신뢰성 그리고 매력 등이다(Van Vugt, & 

Grabo, 2015). 이 외에도, 연구 목적과 가설에 따라, 어리게 보이는 얼굴(Livingston & Pearce, 

2009), 얼굴의 대칭성(Senior et al., 2012), 얼굴의 너비 대 높이 비율(Alrajih & Ward, 2014) 등이 

평가되기도 한다.

질문의 방식은 크게 2가지로 구분된다(Stoker et al., 2016). 첫 번째 방식은 2명의 사진을 동시에 

보여준 후, 2명 중 어떤 대상이 특정한 특성을 더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지를 묻는 방식이다

(Todorov et al., 2005). 예를 들어, Todorov와 그의 동료들(2005)은 ‘2명 중 누가 더 유능한 사람으

로 보입니까?’라는 질문을 사용했다. 두 번째 방식은 1명의 리더 사진을 제시하고, 그 대상이 특정

한 특성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지에 대해 묻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Rule과 그의 

동료들(2010)은 피험자들에게 ‘사진 속 대상이 얼마나 유능한 사람으로 보이는가?’라는 질문에 7점 

척도 상에서 응답하도록 하였다. 연구 목적에 따라, 직접적인 리더십 능력을 평가하게 하는 연구들

도 있다(Nana et al., 2010; Rule & Ambady, 2008). 예를 들어, Rule과 Ambady(2008)는 피험자들에

게 사진 속의 대상에 대해 ‘이 사람이 얼마나 회사를 잘 이끄는 사람일 것 같습니까?’라는 질문에 

응답하도록 했다. 

1명의 리더 사진에 대해 여러 특성들을 질문하는 경우, 이 질문들은 무작위 순서로 제시되며, 연

구에 사용되는 사진의 갯수가 많은 경우에는 피험자의 피로도를 고려하여 피험자들마다 무작위로 

일부의 사진만 제시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Re와 Rule(2016a)은 100명의 리더 사진을 사용하였는

데 사진을 50개씩 나누어 2개의 버전을 만들어, 피험자들에게 무작위로 2개의 버전 중 1개의 버전

을 제시하여 응답하도록 했다.

3.4 분석 변수: 리더 선택(선호도) 

평정 대상의 당선 여부, 득표 비율 그리고 득표수와 같은 구체적인 선거 결과 지표(Berggren et 

al., 2010; Sussman et al., 2013; Todorove et al., 2005; White et al., 2003)가 사용되기도 하고, ‘2명

의 대상 중, 누구에게 투표를 하겠는가?’(Little et al., 2007) 혹은 ‘사진 속의 대상에게 얼마나 투표

할 용의가 있는가?’(Little, 2014; Little et al., 2007; 2012; Spisak, Dekker et al., 2012; Spisak, 

Homan et al., 2012) 등과 같이 가상의 투표(선호도) 등의 변수들이 결과변수로 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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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주요 연구결과 

앞서 제시한 연구 방법들을 통해 리더 외모와 리더 선택의 관계를 확인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

되어 왔다. 특히, 연구자들은 유능하고, 지배적이고, 신뢰로우며, 매력적인 리더의 외모적 특성에 주

로 초점을 두고 연구를 실시했다(Van Vugt & Grabo, 2015). 따라서 선행연구들의 주요 연구결과

는 유능함, 지배성, 신뢰성 그리고 매력의 4가지 차원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4.1 유능함(competence) 

외모를 통해 유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은 실제로 선거에 당선되는 경향이 있다(Armstrong et 

al., 2010; Antonakis & Dalgas, 2009; Ballew & Todorov, 2007; Castelli et al., 2009; Olivola & 

Todorov, 2010; Na et al., 2015; Poutvaara et al., 2009; Sussman et al., 2013; Todorov et al., 2005). 

예를 들어, Sussman과 그의 동료들(2013)은 223명의 피험자들에게 2011년에 실시된 불가리아 대통

령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18명의 사진을 무작위 순서로 보여줬다. 그리고 각 대상에 대해 ‘이 사람이 

얼마나 유능한/지배적인/호감 가는/정직한/청렴한/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입니까?’라는 질문에 7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7=매우 그렇다)로 응답하게 하였다. 연구 결과, ‘유능한’ 특성에 대한 평

정치는 실제 후보자의 득표 비율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나머지 특성들은 유의한 상관관계

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피험자들의 가상 투표 결과도 실제 투표 결과와 통계적으로 유사한 것으

로 나타났다. 

외모적 유능함은 리더 선택(특히, 정치인들의 선거 결과)을 예측하는 여러 외모적 특성 중 가장 

예측력이 강한 것으로 평가된다(Olivola & Todorov, 2010). 그 이유는 유능함의 특성이 정치인들에

게 가장 중요한 특성 중 하나로 인식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Trent et al., 1993). 또한, 공포관

리이론(Solomon et al., 1991)을 바탕으로 실시된 연구에서, 피험자들을 죽음을 부각시키는 조건

(mortality salience condition)과 그렇지 않은 조건에 배정시킨 후, 3가지 형태의 리더에 대한 선호

도를 측정했다. 그 결과, 카리스마적 리더, 관계 지향적 리더, 과업 지향적 리더 중, 유능함의 특성

과 연관되는 과업지향적 리더가 조건에 관계없이 가장 선호되는 리더인 것으로 나타났다(Cohen et 

al., 2004).8) 이는 사람들은 유능한 리더에 대한 선호도가 일반적으로 높으며, 외모적 유능함도 리더

에 대한 선호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유능해 보이는 외모는 ‘외모로 추정된 나이’와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데, 이유는 나이는 

지혜와 연관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Van Vugt & Grabo, 2015). 실제로, 나이 들어 보이는 사

람들이 더 유능하고 리더다운 사람으로 인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Spisak et al., 2014). 또한, 외모

8) 죽음 부각 조건에서는 카리스마적 리더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관계 지향적 리더에 대한 선호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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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유능함이 리더 선택에 미치는 효과는 해당 국가의 안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제

시되었는데 예를 들어, 안보 위협이 낮은 국가보다 높은 국가에서 유능해 보이는 외모를 가진 후보

자들이 대통령으로 선출되는 경향성이 더 강하게 나타났으며, 외모적 유능함과 정치적 선거에서의 

득표 비율의 상관관계도 안보 위협이 높은 국가에서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Ku, 2019). 

4.2 지배성(dominance) 

외모적 지배성과 리더 선호도의 관계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Little, 

2014; Little et al., 2007; 2012; Spisak, Dekker et al., 2012; Spisak, Homan et al., 2012). 그 이유는 

지배성이라는 특성은 리더에게 긍정적인 특성으로 평가되기도 하지만, 상대방의 복종성을 수반하

는 개념이라는 측면에서 부정적인 특성으로도 평가되기 때문이다. 

Little과 그의 동료들(2007)은 외모적 지배성을 집단의 동의보다는 집단의 순종과 복종에 기반을 

두는 리더십 특성으로 평가한다. 실제로, 남성적 외모를 가진 사람은 지배적이면서도, 신뢰할 수 없

는 사람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Oosterhof & Todorov, 2008; Penton-Voak et al., 1999; Perrett 

et al., 1998). 이는 외모적 지배성의 효과가 상황에 따라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지배적인 외모의 효과는 상황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선행 

연구들에서는 진화심리학적 프레임에 근거해서 ‘상황’을 전시 상황과 평시 상황으로 나눈 다음 피

험자들에게 각각의 상황을 고려해서 외모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하였다(Little, 2014; Little et al., 

2007; 2012; Spisak, Dekker et al., 2012; Spisak, Homan et al., 2012). 예를 들어, Little과 그의 동료

들(2007)은 선행연구(Perrett et al., 1998)에서 사용된 기법을 사용하여 남성성이 강한 얼굴과 여성

성이 강한 얼굴을 제작한 후, 두 얼굴을 동시에 피험자들에게 제시했다. 이후, 피험자들에게 본인의 

국가를 이끌어갈 사람으로서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지에 대해 물었다. 그리고 이어서 전시 상황과 

평시 상황에서는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지에 대해 추가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연구 결과, 전시 혹은 

평시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투표했을 때는 얼굴에 대한 선호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남성

성이 강한 얼굴: 51%, 여성성이 강한 얼굴: 49%), 전시 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게 남성성이 강한 얼굴을 더 선호했으며(64%), 반대로 평시 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여성성이 강한 

얼굴을 더 선호했다(60%). 

4.3 신뢰성(trustworthiness) 

기본적으로 리더와 부하 혹은 리더와 동료 간 신뢰는 리더십 발휘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평가된

다(Burke et al., 2007; Dirks & Ferrin, 2002). 또한, 타인에게 신뢰를 느낀다는 것은 그 대상이 능력

이 있음은 물론, 도덕성과 자비심을 갖추고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는 것이다(Little,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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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외모적 신뢰성이 정치적 선거 결과를 예측하지 못한다는 연구도 있었지만(Todorov et al., 

2005), 이와 상반되게 외모적 신뢰성이 리더 선택을 예측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 예를 들어, 

Rule과 그의 동료들의 연구(2010)에서 외모적 신뢰성과 호감도의 평균값(Warmth 요인)이 일본 정

치인들의 선거 결과를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Chen과 그의 동료들(2014)은 외모적 유능

함이 리더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기대되는 특성이라는 점에 초점을 두고, 외모적 신뢰성의 효과는 

그 대상이 일정 수준 이상의 외모적 유능함의 특성을 갖추고 있을 때에만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외모적 신뢰성은 2008년 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

의 실제 당선 여부를 예측했는데, 이 효과는 후보자들이 외모적으로 유능하다고 판단될 때만 나타

났다(Chen et al., 2014). 또한, 회사의 부당경영 이후, 후임자로서 CEO를 선택하는 상황에서는 신

뢰성이 높아 보이는 외모를 가진 사람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Gomulya et al., 2017).

한편, 외모적 신뢰성은 기본적으로 외모적 남성성과는 부적 관계를 보이는 데 반해, 외모적 여성

성과는 정적 관계를 보이는 외모적 특성으로 알려져 있다(Penton-Voak et al., 1999; Perrett et al., 

1998). 이는 평시 상황에 여성적 외모가 더 선호되는 경향성(Little et al., 2007; Spisak, Dekker et 

al., 2012; Spisak, Homan et al., 2012)이 외모적 신뢰성에서도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신뢰가 가는 외모가 전시 상황보다 평시 상황에 더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Little et al., 2012). 

4.4 매력(attractiveness) 

매력적인 외모를 가진 사람들도 리더로 더 선호되거나 선택되는 경향이 있다(Banducci et al., 

2008; Berggren et al., 2010; Efran & Patterson, 1974; Langlois et al., 2000; Little et al., 2012; 

Surawski & Ossoff, 2006; White et al., 2013). 예를 들어, 10,011명의 사람들이 1,929명의 핀란드 

정치적 선거 후보자들의 사진에 대해 평가한 설문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외모가 매력적이라고 

평가받은 후보자일수록 실제 선거에서 표를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Berggren et al., 2010). 

기본적으로 매력적인 사람은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영위하는 긍정적인 특성을 지닌 사람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Dion et al., 1972). 즉, 매력적인 사람은 더 좋은 직업을 가지고, 더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며, 개인적 성취를 더 잘 이룰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매력의 후광효과라 할 수 있는

데, 사람의 매력을 나타내 주는 가장 대표적인 요소가 그 대상의 외모라는 측면은 매력적인 외모가 

리더 선택에 영향을 주는 이유를 뒷받침한다. 예를 들어, 외모적 매력은 리더십 유능성의 특성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Surawski & Ossoff, 2006). 특히, 진화심리학적 프레임에

서는 매력적 외모는 리더의 신체적 건강함을 나타내 주는 단서인 것으로 제시된다(Little et al., 

2012; Van Vugt & Grabo, 2015). 즉, 먼 과거부터 신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리더로서의 자격을 더 잘 갖춘 사람으로 평가되었을 것이며, 따라서 신체적으로 건강할 것으로 느

껴지는 외모를 가진 사람에게 우리는 매력을 느끼게 되었을 것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늙어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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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모일수록 덜 매력적인 것으로 평가된다(Todorov et al., 2015). 

또한, 리더의 신체적 건강은 상황에 따라 그 중요도가 달라질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평시 상황보다는 

전시 상황일 때 더 중요할 것으로 가정된다(Little et al., 2012). 연구에 따르면, 평시 상황일 때는 신뢰

가 가는 외모를 가진 리더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반면, 전시 상황일 때는 매력적인 외모를 가진 리더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Little et al., 2012). 또한, White와 그의 동료들(2013)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즉, 질병 위험이 높은 지역일수록 매력적인 외모를 가진 후보자들이 당선될 확

률이 높았으며(2010년도 미국 의회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사진을 사용), 혐오스러운 사건에 대한 

글을 읽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매력적인 외모를 가진 후보자에게 투표하려는 경향성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White et al., 2013). 이는 질병을 회피하려는 사람들의 내재화된 속성이 신체

적 건강을 암시하는 매력적인 외모를 가진 리더에 대한 선호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Ⅴ. 영향 변수 

지금까지 리더 외모의 효과에 대해 밝힌 연구들의 결과를 외모적 유능함, 지배성, 신뢰성, 그리고 

매력 4가지의 차원으로 살펴보았다. 한편, 선행 연구들은 리더 외모의 효과가 여러 가지 변수에 의

해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그 변수들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리더 선택을 실시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리더(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양이다. 사람들

은 대상과의 심리적 거리가 멀거나, 대상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할 때, 더 대상의 외모

에 의존하여 판단하는 경향성이 있다(Chang et al., 2010; Rezlescu et al., 2012). 이는 대상에 관한 

정보를 많이 가진 사람들일수록 외모의 영향을 덜 받을 것임을 시사한다. 실제로, 리더 후보자들에 

대해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외모의 영향을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Ahler et al., 

2017). 또한, TV를 시청하는 사람들 중에서 리더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사람들이 특히 대상의 외모

를 기반으로 투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enz & Lawson, 2011). 이는 리더로서의 자질을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하향식의 리더 선발 체계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 및 공공 기관에서

는 리더 외모의 효과가 비교적 적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동⋅서양의 문화가 리더 외모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Harms et al., 2012; 

Na et al., 2015; Rule et al., 2010; Rule et al., 2011). Rule과 그의 동료들의 연구(2010)에 따르면, 일

본인과 미국인들은 일본 및 미국 정치인들의 사진을 통해 대상의 특성을 비슷하게 추론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선거 결과를 예측하는 외모적 특성은 달랐다. 미국 정치인들의 경우에는, 일본인과 미국

인 피험자가 평가한 Power 합성 점수(지배성과 외모적 성숙성 점수의 평균)가 선거 결과를 유의미

하게 예측한 반면, 일본 정치인들의 경우에는 반대로 Warmth 합성 점수(호감도와 신뢰성 점수의 평

균)가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사진을 사용한 연구에서도, 피험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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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한 국내 정치인들의 외모적 유능함보다 미국 정치인들의 외모적 유능함이 선거 결과를 더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Na et al., 2015). 이는 리더의 외모를 통해 추론해 내는 경향성은 문화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나타나지만, 그 효과는 문화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셋째, 집단이 처한 상황이 리더 외모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외모

적 지배성과 신뢰성의 효과가 전⋅평시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Little, 2014; Little et al., 

2012). 이 외에도 기업의 처한 상황에 따라 외모의 효과성이 달라진다는 연구도 있다. 예를 들어, 

회사의 부당경영(misconduct) 이후, 후임자로서 CEO를 선택하는 상황에서는 신뢰성이 높아 보이

는 외모를 가진 사람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Gomulya et al., 2017). 

넷째, 리더가 이끄는 집단의 특성 차이의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정치인들의 경우에는 

외모적 유능함이 선거 결과를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반해(Olivola & Todorov, 2010), 군인

들의 경우에는 외모적 지배성이 그들의 직책 혹은 계급을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난다(Mazur et al., 

1984; Mueller & Mazur, 1996; 1997). 또한, 로펌 회사의 관리자들의 경우에는 외모적 지배성과 성숙

성의 평균값(Power 요인)이 그들의 회사 위계질서 상의 지위(leadership rank)를 예측한 반면, 마피아

들의 경우에는 외모적 호감도, 신뢰성, 사회적 유능함의 평균값(Social skill 요인)이 그들의 지위를 예

측했다(Re & Rule, 2017). 특히, 1996년부터 2006년 사이의 미국 주지사들과 2007년부터 2012년 사이

의 미군 4성 장군 및 2012년도의 1성, 2성, 3성 장군들의 사진을 사용한 연구에서, 정치인들의 외모는 

유능해 보이는 경향이 있는데 반해, 군인 장성들은 남성적이고, 성숙하며, 차가워 보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Olivola, Eubanks, & Lovelace, 2014). 또한, Fortune 500 회사의 CEO 150명과 미국 

시민 150명, 그리고 대학 교수 150명의 사진을 비교한 연구에서 CEO들의 외모는 시민 및 대학 교수

들과 분명히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Stoker et al., 2016). 이는 집단의 특성에 따라 선호되는 외모적 

특성이 다르며, 그에 따라 리더 외모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외에도 성 편향(Chiao 

et al., 2008), 정치적 성향(Olivola et al., 2012), 리더의 핵심적 자기평가(core self-evaluation, CSE; 

Dietl et al., 2018) 등이 리더 외모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나고 있다.

Ⅵ. 기존 연구의 한계 

지금까지 최근 15년 간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리더의 외모’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외모 효과의 이유, 연구 방법, 연구 결과 및 영향 요인을 논의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이 그러

하듯, 리더 외모 연구에도 여러 한계점이 있다. 현재까지 지적되고 있는 연구의 한계점 및 한계점과 

관련된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대부분의 리더 외모 연구들이 실험연구보다는 상관연구 설계로 진행됨에 따라, 리더 외모

와 결과변수(리더 선택)의 인과관계를 밝히기보다는 상관관계를 밝히는 데 중점을 두었다는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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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다시 말해, 특정한 외모적 특성을 지닌 리더와 조직의 성과와의 긍정적인 상관관계는 외모적 

특성이 조직의 성과를 높인다는 인과적 관계를 상정할 수 없다는 측면이 한계로 지적된다. 따라서, 

리더 외모와 그 결과 변수들의 인과성이 주요한 한계점으로 지적된다(Antonakis & Eubanks, 2017; 

Poutvaara, 2014). 실험연구 설계를 통해 실시된 연구들도 일부 보고되고 있으나(Fruhen et al., 

2015; Little et al., 2007), 리더 외모 효과를 밝히는 다양한 실험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리더 외모를 통한 특성 판단은 주로 피험자들의 주관적인 평가에 의해 실시되었다. 그러나 

피험자들의 주관적 평가는 편향적이고 부정확하기 때문에, 보다 명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을 통한 리

더 외모 평가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Stoker et al., 2016). 예를 들어, Olivola, Eubanks와 그의 

동료들(2014)은 경영, 군사, 정치 그리고 스포츠 분야 리더들의 사진을 피험자들에게 제시한 후, 그

들의 성과가 얼마나 좋을지에 대해 추정하게 하였는데, 그 결과 피험자들의 추정과 실제 리더들의 

성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더 외모에 대한 보다 객관적 평가 지표로서, 얼굴의 

너비 대 높이 비율(Alrajih & Ward, 2014; Lewis et al., 2012; Wong et al., 2011), 혹은 입의 너비

(Re & Rule, 2016b) 등의 변수가 사용된 바 있다. 비교적 객관적인 외모적 특성을 판단할 수 있는 

변수들에 대해 향후 지속적으로 연구될 필요가 있다. 

셋째, 리더 외모 연구들이 미국, 캐나다, 그리고 영국 등 서양 문화권에서 주로 이루어지다 보니, 

연구에 사용되는 얼굴 자극들이 대부분 서양인의 얼굴이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외모를 통한 특

성 추론은 동⋅서양 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으나(Rule et al., 2010; 2011), 페이

시즘의 문화적 일치와 관련된 부분은 더 많은 연구를 통해 확인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비교

문화 연구의 프레임을 통해 리더 외모의 효과를 확인한 연구들은 상이한 결과들이 보고되기도 했다

(Re & Rule, 2015; Rule et al., 2010; 2011). 따라서 리더 외모 효과에 대한 문화의 영향에 대해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특히 동양 문화권에서의 리더 외모 연구가 많이 필요하다.

Ⅶ. 결론 및 제언 

리더 외모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더십 측면에서 리더 외모 

효과가 가지는 함의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시되는 측면이 있다. 예를 들면, 리더 외모 효과는 

사람들의 인지적 편향의 결과일 뿐이라는 주장이다(Van Vugt & Ahuja, 2010; Lenz & Lawson, 

2011; Little & Roberts, 2012; Olivola, Funk et al., 2014). ‘리더 외모 효과의 이유’ 부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인류의 진화 과정에서 리더의 외모를 기반으로 하는 리더에 관한 인지적 원형이 형성되

어 사람들의 뇌에 각인됨에 따라,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인지적 원형이 리더 선택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본다. 그리고 이러한 원형은 과거에는 적합했을지라도, 현 시점에서는 적합하지 않

으므로, 인지적 편향의 요소로써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리더 외모의 효과가 사람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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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적 편향의 결과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리더를 선호하거나 선택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외모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따라서 리더와 조직의 입장에서는 사람들의 인지적 편향의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람들의 이러한 인지적 편향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특히, Shamir(2007)은 리더십 연구가 그동안 리더의 관점에서 주로 연구되어 왔으나, 부하의 관

점을 이해하는 것이 리더십을 이해하는 데 매우 필수적이라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암묵적 리더십 

이론(Implicit Leadership Theory, ILT; Lord & Maher, 1993)은 부하의 관점에 기반을 두는 대표적 

이론이다(Junker & Van Dick, 2014). 암묵적 리더십 이론에 의하면, 사람들은 각자 ‘리더는 이러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등의 방식으로, 자신만의 독특한 암묵적 리더십 혹은 리더 원형을 가지

고 있다(Lord & Maher, 1993). ILT는 부하가 리더를 인식하는 과정(Weiss & Adler, 1981) 및 부하

와 리더의 관계 형성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수로 평가된다(Epitropaki & Martin, 2004). 예를 들

어, 부하들의 ILT에 부합하는 리더들은 부하들로부터 더 존경받고(Van Quaquebeke et al., 2011), 

더 선호되며(Nye & Forsyth, 1991), 더 변혁적 리더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Bass & Avolio, 

1989). 또한, 부하들은 리더가 자신의 ILT에 부합할수록, 직무 만족도가 높고 더 행복한 것으로 나

타난다(Epitropaki & Martin, 2005). 이는 부하들이 가지고 있는 ILT가 인지적으로 편향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리더들은 부하들의 ILT를 충분히 이해해야 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듯, 

Calder(1977)은 ‘리더십을 가르치는 것은 타인의 인식에 민감해지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였

으며, Forsyth와 Nye(2008)는 리더십은 단지 리더의 자질이나 행동을 통해서만 이해되어서는 안 

되고, 부하들의 인식을 포함하여 이해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종합하면, 리더 외모와 리더 선택(선호) 관계는 단순히 인지적 편향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리

더십을 발휘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이해하고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이다. 그렇다면, 리더 외모 효

과는 군 리더십 발휘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첫째,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사람들은 죽음을 

인식하는 조건과 전시 상황에서 카리스마적이고(Cohen et al., 2004), 신체적으로 건강해 보이는 리

더를 선호한다(Little et al., 2012).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카리스마적 특성을 나타내는 

지배적이고 남성적인 외모를 가진 리더(Little, 2014), 그리고 신체적 건강함을 나타내는 매력적인 

외모를 가진 리더를 선호한다(Little et al., 2012; White et al., 2013). 이는 군 리더들이 죽음이 지속

적으로 부각되는 전시 상황에서 부하들이 가지게 될 ILT가 카리스마와 신체적 건강함을 내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그에 부합하는 형태의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또한, 군 리더들은 말

과 행동을 통해 상황에 부합하는 리더십을 발휘함과 동시에, 이와 부합하는 외모적 특성도 부하들

에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부하들과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불가한 최상위 직책의 리더들의 

경우에는 외모적 특성의 효과가 더욱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군 리더들은 전시 상황에 부

하들이 가지게 될 ILT에 부합하는 즉, 부하들이 선호하게 되는 외모적 특성을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방안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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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리더 외모 연구는 군 조직에서 실시되고 있는 군 리더에 대한 진급 심사 등의 다양한 인사

평가 과정에 군 리더들의 외모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예를 들면,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Olivola, Eubanks와 동료들의 연구(2014)에서 군인 장성들은 남성적이고, 성숙하며, 차가워 

보이는 외모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들이 이러한 외모적 특성을 가졌기 때문에 장성으로 

진급을 했는지, 반대로 장성으로 진급해서 이러한 외모적 특성을 가지게 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

다. 따라서 군 인사평가 과정에서 외모 효과가 나타나는지, 효과가 나타난다면 어떠한 외모적 특성

이 리더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지 등에 관해 실증적인 연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사평가 

과정에 외모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다면, 외모 효과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연구될 필요가 있다. 일례로, 미 해군과 공군은 각각 2016년과 1995년을 기점으로 진급 심사 과정에

서 진급 대상자들의 사진을 사용하는 것을 중단한 바 있다(Korenman et al., 2019). 반대로, 리더 

외모 효과를 군 리더 임명 과정과 같은 실무적 측면에서도 적용해 보는 방안도 있다. 예를 들어, 

적과 직접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최전방 부대의 지휘관을 임명하는 경우, 후보자들의 리더십 자질을 

평가할 수 있는 여러 지표들이 동일한 상황이라면, 더 카리스마적이 건강해 보이는 외모를 가진 사

람을 임명하는 것도 일부 고려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여진다. 물론, 군 리더 외모의 실무적 적용 

방안은 반드시 과학적인 연구 결과가 선행되어야 한다.

최근 15년 간, 리더십 분야에서는 리더 외모의 효과성을 밝히는 다양한 연구들이 실시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대상의 외모만을 통해 대상의 특성을 추론해 내는 경향성인 페이시즘에 

초점을 두고, 그동안 진행되어 온 관련 연구들을 리더 외모 효과의 이유, 연구방법, 주요 연구결과,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 그리고 군 리더십에서의 함의점을 체계적으로 논의하였다. 특히, 전장 상

황에서 남성적, 지배적, 그리고 매력적인 외모가 선호된다는 연구결과는 군 리더의 외모가 군 리더

십 연구 분야에 있어서 충분히 연구가치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군 리더십 분야에서 페이

시즘에 관한 연구는 아직 시작 단계이며, 가야할 길이 멀다. 본 연구를 통해 페이시즘에 관한 군 

리더십 연구자들의 관심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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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페이시즘과 군 리더십

구자일*⋅현승주**⋅고재원***
10)

사람들은 대상의 외모를 통해 즉각적으로, 그리고 비교적 정확하게 대상의 심리적 특성을 추론하고 판단하

는 경향성이 있는데 이를 페이시즘(face-ism)이라 한다. 특히, 최근 15년간 리더십 분야에서는 페이시즘과 리

더십(리더 선택 혹은 선호도)의 관련성을 밝히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유능함, 

지배성, 신뢰성, 매력 등과 같은 외모적 특성을 지닌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리더로 선호되는 

경향성이 있으며, 외모의 효과는 상황(전시 및 평시)에 따라 상이하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페이시즘과 리더십

의 연구들을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특히 군 리더십에 있어서 가질 수 있는 함의점을 논의하는 데 목적을 두고 

실시되었다. 리더 외모가 리더 선택(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 주된 연구방식, 연구결과, 연구한계 및 향

후 연구방향 및 군 리더십 적용방안 순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주제어 : 페이시즘, 리더십, 리더 선택, 군 리더십 

  * (제1저자) 육군사관학교 심리학과, 조교수

 ** (공동저자) 육군사관학교 심리학과, 강사

*** (교신저자) 육군사관학교 심리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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